
사랑으로 사는 인생 

 

인생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마 상상이 안되는 질문일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랑할 

대상이 주어진다는것은 곧 축복인것이다. 사람들이 남녀간에 사랑에 대단한 관심과 

집착을 갖고 있는것도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길 꿈꾸는것도 이러한 

이유일것이다. 그러나 .남녀간의 서랑이 이것을 충족시킬수 있는가! 아니다. 목숨을 

걸것 같은 사랑도 곧 시들어지고 또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는것을 보아도 알수 

있을것이다. 남녀간의 사랑을 폄하하려는것이 아니라 사랑중에도 가장 

순간적이기도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것이기도 하기에 생명을 

소멸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인 사랑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기때문이다. 자녀를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 이 

사랑이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때는 더이상 그사랑이 무거운 짐이거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권리라는 알게 되며 이기적이아니라 이타적이 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라는 마음이 든다.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는 주위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명과도 같은 세딸들, 

그리고 내가 많나는 재소자들, 그리고 청소년들 나는 이들과 늘 사랑에 빠지며 

산다. 그 사랑은 그들의 존재가치가 내게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간절하고도 조심스런 마음으로 나의 최고의 마음을 전하고 정성을 드리게 하는 그 

시간시간들을 통해 나는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또다른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그 사랑에 빠져서 사는 내가 참 

즐겁다. 바로 시집간 딸이 낳은 2 달된 손주이다. 엄마같은 젊은 할머니라고 

주위에서 엄청 놀림감이 되고있지만 할머니소리도 싫지 않게 만드는 내마음을 

빼앗아버린 손주가 난 그냥 사랑스럽기만하다. 유스앤드 훼밀리 포커스의 

상담해야할 많은일, 교도소 방문, 그리고 광야캠프, 유스갤러리아, 세미나 그리고 

7080 콘서트까지 24 시간이 모자라 집에가서도 컴퓨터, 전화로 만만치 않은 



생활에 손주 보기까지 겹쳐서 제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정도이지만 나는 마냥 

행복하다. 나는 밤에 두번씩 일어나는 아기를 우유먹이고 얼르고 하다보면 잠을 

설치기가 보통이고 새벽기도시간에 때로는 졸음도 간간이 찾아오고 오후 4,5 시쯤 

상담시간에 피로의 기운에 나른해지기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7,8 시쯤에 

돌아오면 하루종일 시달린 딸은 이때다 싶어 엄마인 내게 아기를 안긴다. 내 

피곤함은 제치고 제대로 밥도 챙겨먹지못하고 하루종일을 시달린 딸의 얼굴이 

애처러워 보이는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일것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나를 또 생명으로 채우는 순간인것이다. 손자를 않은 나는 그 천사같은 얼굴을 

보는것으로 온갖 피로가 가시는것같다. 응석도 울음소리도, 내품에서 떨어질새라 

침대에 눞히기만 하면 낑깅대는 모양도 모두가 다 사랑 스럽다. 나는 이 생명력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손주의 볼을 수백 수천번도 넘게 뽀뽀를 해대는 

할머니인것이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 !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생에 대한 소중함과 열정 그리고 겸허함을 품게 

하는 생명력있는 사랑 , 이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고저 하나님은 

우리주위에 사랑의대상을 쭉 널어 놓으셨다. 그 사랑에 얼마나 신실하냐 

안하느냐로 인해 생명력을 공급을 받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인것이다. 나는 

내주위의 허락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사랑으로 반응하는가 라는질문은 분명 

충분한 가치가 있을것이다.	
  


